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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D, 하반기 시장전망 “밝다”
디스플레이뱅크, 노트북용 수요 크게 증가 … 가격도 상승

2005년 하반기 대형 LCD 시장이 수요 확대와 채산성 개선 본격화 등으로 매우 밝게 전망됐다.

디스플레이 시장 전문 리서치기관인 디스플레이뱅크는 7월5일 대형 LCD의 주 수요처인 LCD모니터, 노트북 

및 LCD TV 등 전체 영역에 걸쳐 하반기 수요가 매우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노트북 프로젝트가 하반기에 집중돼 있고 그동안 걸림돌이 됐던 부품 수급문제가 해소되면서 노트북 

수요가 하반기 크게 살아날 것으로 관측했다.

LCD모니터도 델, HP 등이 2005년 하반기 LCD모니터의 채용비중을 크게 확장시키겠다는 전략을 표명하고 

있어 계절적 특수와 함께 수요확대가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디스플레이뱅크가 타이완 시장조사 리포트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델의 LCD 모니터 생산은 2005년 상반기 

930만대에서 하반기 1460만대로, HP는 470만대에서 550만대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또 TV용 LCD 수요가 2/4분기 390만대에서 3/4분기 520만대, 4/4분기 750만대로 늘어나는 등 전체 대형 

LCD 패널 수요는 2/4분기 4160만대에서 3/4분기 4800만대, 4/4분기 5460만대 등으로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

했다.

반면, 공급 측면에서는 2005년 4월 타이완 최초로 6세대 라인 양산에 들어간 AUO가 유리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화영관, 콴타 등 다른 타이완기업들도 6세대 가동이 당초 계획보다 다소 연기한 상황이어서 출하 

가능물량은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관련업계는 패널 가격도 3월 이후 4개월간 17인치를 중심으로 꾸준히 상승해 152달러에서 170달러 수준으로 

상승했으며 수개월내에 180-185달러 수준으로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디스플레이뱅크에 따르면, 현재 모니터 완제품의 재고물량은 거의 없는 수준이며 수익률도 2005년 1/4분기

가 -4.5% 수준이었으나 2/4분기에 3.0% 흑자로 전환된데 이어 3/4분기 12.6%, 4/4분기 19.4% 수준으로 향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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